[image: image1.jpg]


[image: image2.jpg]


[image: image3.png]


[image: image4.jpg]






�





�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1월 2일(목) 오전 11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시무식을 열어 집행부 3년차의 기조를 공유하고,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.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들에게 “2020년은 지난 해에 이어 또 한번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할 것”이라며 “노동조합이 말로만 경영의 파트너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, 현실적인 방향을 세워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계속해서 “거듭 강조한대로 13대 집행부는 조합간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”이라고 밝힌 뒤 “조합간부, 특히 중앙상집은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준비성을 갖춰 13대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 사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
중앙상무집행위원 인선 개편 �보직 변경 및 신임국장 임명


이날 시무식에서는 중앙상집 간부 임명도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조직2국장에 장병기 국장(전 조직3국장), 신임 임승빈 국장이 조직3국장에 임명되었다.��김해관 위원장은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선 오전 8시,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진행된 ‘노사합동 KT그룹 신년식’에 참석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함께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신년 응원 선물을 증정했다.��위원장은 먼저 “새해를 맞아 전 임직원 여러분의 큰 성취와 행복을 기원 드린다”고 말하고 “새로운 지배구조 변화 및 차기 CEO 선임에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만큼 매우 모범적인 절차를 통해 과거의 관행을 극복했다”고 술회했다. 이어 “국민기업의 위상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, 조합도 책임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301호, 2020년 1월 2일(목)








2020년도 노동조합 시무식 개최


위원장, “모범적 절차 통해 과거 관행 극복, 경영 참여와 감시 지속할 것”










